
한-미 바이오벤처 한자리에

한국과 미국 바이오벤처기업들의 만남의 장이 3월11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정부 한국사무소(소장 양근석)는 3월11일 서울 롯데호텔, 12일 르네상스호텔에서 각각 '펜

실베이니아 바이오테크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3월10일 밝혔다.

국내 생명공학 관련기업들과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생명공학기업간 협력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사이

버제네틱스, 인카인, 노바플로라, 리오젠 등 미국의 4개 생명공학기업과 피츠버그대 등이 참가하고 있다.

참가기업들은 정부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DNA를 활용하는 기술(사이버제네틱스), 암 치료기술(인카인), 유

전자 규제기술(리오젠),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의 치료기술(노바플로바)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인카인과 리오젠은 관련제품 개발과 연구를 위한 펀드 조성을 위해 국내 벤처 투자회사들과 투자미팅도 가질

예정이다.

바이오테크 상담회에는 한국에서 바이오홀딩스 네오진 제노마인 등 바이오벤처와 동아제약 이수화학 종근당 등

40여개 기업이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02)786-7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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